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열

린 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(전당대회)

에서압도적인지지로당대표연임에성

공했다.

민주당 계열정당에서당대표연임은

1995~2000년새정치국민회의총재를연

임한김대중전대통령이후처음이다.

이대표는이날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

(KSPODOME)에서열린제1차전국당

원대회에서누적득표율85.40%로당대

표로선출됐다.

김두관후보는12.12%,김지수후보는

2.48%에그쳤다.

이대표는 우리는하나다.작은차이를

넘어함께손잡고대한민국을향해뚜벅

뚜벅나아가자며당의단합을강조했다.

이대표의임기는2026년8월까지다.

당최고위원으로는김민석후보와전현

희후보, 한준호후보, 김병주후보, 이언

주후보가선출됐다.

김민석후보는최종18.24%을얻어수

석최고위원자리에올랐다.

전현희 후보 15.88%, 한준호 후보

14.14%,김병주후보13.08%,이언주후

보12.30%순이었다.

초반권리당원온라인투표에서 1위를

달렸던정봉주후보는탈락했다.

호남 유일 후보였던민형배후보역시

9.05% 득표에 그쳐 지도부 진입에 실패

했다. 본경선결과는대의원투표 14%,

권리당원온라인및ARS 투표 56%, 일

반국민여론조사30%를합산한결과다.

▶관련기사2면

서울=김선욱기자 seonwook.kim@jnilbo.com

KIA타이거즈 천재타자 김도영이호

쾌한스윙으로 30번째아치를쏘아올린

순간지역팬들은무더위는잊은채전국

구슈퍼스타의탄생을지켜봤다.

지난15일서울고척스카이돔에서열린

KIA타이거즈와키움히어로즈의2024신

한 SOL뱅크 KBO리그 시즌 11차전. 김

도영은3-1로앞선5회초1사1루에서엔

마누엘데헤이수스의시속148㎞의빠른

공을 통타해 중앙담장을 넘기는 비거리

130ｍ의대형투런포로연결했다.

이 홈런으로김도영은 KBO리그통산

7명, 9번째 30홈런-30도루의 주인공이

됐다. 이는 KBO리그 역사상 최연소최

소경기 기록으로 타이거즈로 한정하면

1997년이종범, 1999년홍현우에이은3

번째기록이다.

김도영이 천천히 다이아몬드를 도는

동안광주 전남곳곳의식당 호프집에자

리잡은팬들은모두일어나격한환호를

터뜨리는 등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였

다.

최영호(23)씨는 로컬보이 김도영의

대기록달성이자랑스럽다 며 김도영이

향후십수년간 야구명가 타이거즈의재

건과 한국야구의 발전을 이끄는 선수로

계속해서성장했으면좋겠다 고말했다.

양귀식(55)씨는 김도영의 30홈런-

30도루달성을응원하기위해퇴근후친

구들과호프집에모였다며 배트에공이

맞는순간홈런임을직감할수있었다.이

제기록달성에대한부담감을벗어나타

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을 위해 힘써주길

바란다고밝혔다.

프로야구원년부터타이거즈를응원했

다고 밝힌 김용식(55)씨는 프랜차이즈

스타의 탄생을 현장에서 지켜보기 위해

지난주부터챔스필드를찾았는데광주에

서기록달성을하지못해아쉬웠다며 그

래도광주의아들김도영이대기록을달

성해여름내쌓였던피로가싹가시는것

같다고기뻐했다.

광주야구인들도후배의대기록달성에

격려와축하의말을전했다.

박병석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

사는 (김)도영이가 초중고를 모두 광

주에서나왔기때문에지역의후배아마

추어선수들에게도긍정적인영향을끼칠

것이라며 광주아마추어야구에귀감이

될수있는선수가탄생했다는점에서고

무적이다. 도영이가 1년차, 2년차에부

진과 부상 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

다 털어내고 슈퍼스타로 발돋움해 기쁘

다. 도영이는광주야구인의자랑이자보

물이다고감회를밝혔다.

김도영의 은사인 김재덕 광주 동성고

야구부감독은 도영이는 중학생 때부터

기본기가잘갖춰져있어깔끔하게야구

를 잘하는 선수였다며 고등학교 2학년

때 갑자기힘이붙으면서두각을나타내

기시작했다고회상했다.

김 감독은 연고구단 타이거즈의 1차

지명으로 입단했지만, 프로 3년 차에 이

정도로대단한활약을펼칠줄은상상도

하지못했다며 도영이가수년후최전성

기를맞이하면어디까지성장할수있을

지 기대된다. 도영이에게축하와응원의

말을전하고싶다며아끼는제자에게애

정어린격려를보냈다. ▶관련기사3면

한규빈윤준명기자

2024년8월19일월요일 음력7월16일제10062호

15일키움전 30홈런-30도루 달성

지역민 대기록자랑스럽다 응원

야구계 광주야구에귀감될선수

동성고은사 더욱큰성장기대

KIA타이거즈김도영(오른쪽)이지난15일서울고척스카이돔에서열린키움히어로즈와2024신한SOL뱅크KBO리그시즌11차

전에서30홈런-30도루를달성한뒤 양현종으로부터축하물세례를받고있다. KIA타이거즈제공

도영아니땀시살어야…KIA김도영활약에 환호

이재명, 85.4%압승…민주당대표선출
DJ이후첫당대표연임

최고위원에김민석전현희

한준호김병주이언주선출


